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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

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

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

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

어 자신만의 세계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

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제어 : 홀로된 노인,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 인구고령화, 활기찬 노인

Abstract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future society in the rapidly changing present, but it is said 

that a new social environment of sensibility and virtuality will come,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women have entered this as the subject.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study on 

gender roles.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ender stereotypes that exist in our society allow 

men to enjoy a lot of vested rights just by being male, and that women have to endure pain because 

they are women is accepted as a matter of course.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 were able to know 

the reality that we could not escape the pre-modern patriarchal ideology and still worshiped the 

idea of preferring boys. Through this study, unlike other elderly groups,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are likely to be cut off from society and lead a limited life in their own world. However,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loc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e goal of welfare for 

the elderly i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so that they can enjoy 

a successful old ag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will 

be effective only when systematic and complementary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family 

structur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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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0년 이후부터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

리사회도 고령화 사회로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점은 홀몸 노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활주기가 연장되면서, 이혼이나 사별 등으

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1-3]. 

홀몸 노인의 수적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체

적,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가장 취약한 노인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분석 및 복지 프로그

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실에서 이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복지욕구를 파악

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노인관련 복지 정책은 대상 노인 집단을 일

반화하여서 보편적인 문제해결 접근에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집단은 동질 집단이라기 보다는 연

령, 가족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다양한집단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복지욕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단순하고 일괄적인 복지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본다. 다양한 노년 집단들 속에서 특히 홀로 사

는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추세이므로 이

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곧 노인복

지의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하겠다.

2. 본론

우리 나라 전체인구 4,279만명 중 4.7% 202만명 수

준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2000년에는 7%, 2025년

에는 14%로 늘어 25년만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4-5].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1865년

에 7%에서 1백 15년만인 1980년에 14%로 늘어난 프

랑스에 비해 4.6배, 스웨덴에 비해 3.4배(85년), 미국

(85년)에 비해서는 2.5배가 빠르며 일본(26년)보다도 1

년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이와 같이 선진

국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완만했던 반면 우리

나라의 고령화의 급속한 추세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급격하고도 

지속적인 고령화추세는 평균수명의 증가(70세)와 저하

되는 출산율(1.87%)로 인한 낮은 인구증가율(0.97%)에 

기인하며[8], 전체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는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의 피라미드형

이30년 후에는 선진국형의 항아리형으로 변하게 된다. 

노년인구의 성비를 관찰해 보면 여성노인 100 명에 

대하여 남성 노인은 60.7명으로 여성노인의 과다현상

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의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성비가 65세-69세에는 인구의 74.2, 70세-74

세에는 63.4, 75세-79세에는 50.5, 그리고 80세이상

은 33.3으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성비가 낮아져 여성인

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8-10].

노인들의 가족구조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3

세대 가족은 감소하고 노인단독가구나 홀로사는 노인

의 비율이 증가 하였다. 1975년에 노인단독가구는 전

체가구의 7.0%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3.8%, 

1996년에는 53.0%를 차지하여 급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홀로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5년에 

12.5%, 1996년 12.9%, 1997년 12.5%, 1998년에 

12.7%로 노인 100만명 중 12만명이 홀로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의 가족구조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3.3%인데 비하여 

여성노인은 13.2%가 홀로사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홀로사는 노인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으로 기재된 노인은 약 1만 7천여명으로 13%에 달하

나, 실질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9천5백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2%를 차지하였다[12]. 

2.1 가족구조의 특성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현상으로 

부모와 성인자녀간의 별거현상은 더욱 증가하여 핵가

족화되었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 규범

이 붕괴되었다. 가족구조적으로도 노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통한 부양의식의 당위성은 차츰 사라지면서, 노

인은 가족내에서 종속적인 위치로 남게 된 것이다. 이러

한 추세는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기혼여성의 취

업율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가족내 노인부양자 역할

은 담당하던 주부들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에는 다세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여, 부양자 역

할을 다른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었지만, 산업화이후의 

부부중심의 가족구조하에는 주부 1 인이 부양자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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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맡아 하기 힘들어지면서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범

주를 벗어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구조나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같은 외형적 환경과는 무관하게 노인의 고독감이나 소

외감은 자녀와의 절대적인 접촉양보다는 접촉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12-13].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족의 친밀도와 정서적 유대감은 노년기 생활만

족도를 높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

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다. 가족공동체의 중심의 가족주

의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자녀와의 접촉적 교류정

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맡아 오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단절되고 가족내의 역할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가족구조적 특성은 노년층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 환경으로 남게 된다. 여성노인의 경우

에는 배우자 상실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단절까지 연

결되므로 전반적인 상실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같은 상실감과 소외감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거

나 자녀들과의 동거시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더욱 힘든 경험이 된다.

2.2 경제적 특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간 인구의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속에서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히 심각하여서 가족

중심적 노인부양이라는 부양의식도 사회적 도전을 받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선가

정․후 사회」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 특

히 적극적인 사회 부양체계가 미흡함 속에서 가족변화

에 따른 가족부양의존도 여의치 않으므로 노년의 경제

적 어려움은 매우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전국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집단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60세이상 노년층의 취업률을 살

펴보면, 남성의 경우 약 48%, 여성의 경우 약 24%에 

머무른다[13]. 게다가 취업한 노인들의 상당수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 

사무직, 행정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노인들의 상당수가 자신

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분하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응

담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낮은 경제적 자립도는 특히 여

성노인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의 부양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

성노인의 70%, 남성노인의 50%가 여전히 자녀 의존적 

부양의식을 나타내고 있다[14-15]. 즉 자녀들이 노부

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

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부양의식은 노인의 자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당사자인 노인 

본인들만이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사회제

도적으로 연금제도나 혹은 장기적 복지대책이 확실하

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홀로 사는 노인의 상당수가 여성노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상대적으로 

배우자보다 젊은 연령에 결혼하면서 결국 혼자 살게 되

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현재 여성 노인은 배우자보

다 평균 12년을 더 오래 살면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

적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점 중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

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왔고, 취업

하였다 할지라도 2차적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의료혜택이나 

연금혜택 등에서 배제되어 왔다. 게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재교육도 힘들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은 남

성노인보다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사회적, 법적인 불평

등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

우자나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남음으로써 노년

기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특히 노년기 배

우자와의 사별로 인하여 홀로 남게 되는 여성노인들 중

에 개인적인 노후보장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준비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빈곤구제가 아

닌 복지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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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강 및 신체적 특성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약 

75세로 같은 해에 태어난 남성보다 약 9년을 더 살게 

되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보다 3세 정도가 빠르므로 

결국 약 12년은 혼자 살게 된다. 게다가 노인 중기 이

후의 여성노인의 비율은 70%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홀로 생활하게 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이들이 과거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배우

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는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듯이, 급성, 만성 성인병이나 

각종 신체적 장애를 지닌 체, 주변의 도움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이다. 20대

와 비교해볼 때, 60대 이후는 3배나 높은 발병율을 보

이며, 특히 정신적 장애는 3~6배나 높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젊은 시절 과중한 가사노동, 출산 및 자녀양육으

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여성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

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

리고, 시력이나 청력의 손실, 골다공증, 치매 등으로 전

반적인 신체기능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노인, 특히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정책은 매우 원초

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특히 배우자가 사

망할 경우 여성노인은 의료보험서비스 대상자에서 제

외될 위험도 높다.  

3. 결론

3.1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

3.1.1 가족환경적 욕구

상당수 노인들은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서도 자신의 생활은 독립적이기를 원한다. 전통적인 가

족 중심의 노후 부양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긍정적이기

는 하지만, 최근의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는 생활의 편안

함을 요구하는 노인층과 자녀세대들의 욕구가 일치되

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단독세대 증

가는 배우자가 사별할 경우에는 결국 홀로 노인가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는 자발적이라

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독거가구를 이루게 

될 경우도 많으므로, 비록 혼자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

전히 가족의존적 부양의식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인식 재고

를 위한 사회교육 실시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경로 가치관 형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면세 혜택의 범위 확대해야 한다. 노인 스스로도 

능동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프로그램 참여해야 한

다. 홀로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임대 주택 및 

노인 주택 개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1.2 신체적 욕구

노년기의 건강문제는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가

장 큰 문제를 안겨 준다. 특히 노인 스스로가 원활한 활

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도움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상당수가 여성노인이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

의 문제들은 만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회적이

거나 단발적인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체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의

료적인 혜택과 더불어 지속적인 생활상의 지원을 강구

해야만 한다.

노인 건강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의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도와 줄 수 있

는 가정 봉사원제도 정착하고, 재가 노인에게 용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간호사제도의 실질

적 도입 노인병 전문 병원의 확대 및 정부차원의 지원 

혜택 증대해야 한다. 임종간호시설의 체계적인 도입(홀

로 노인의 임종 문제)이 시급하다.

3.1.3 경제적 욕구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여유가 있는 편

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홀로 사는 노

인들이 상당수가 여성노인이라는 점이다. 여성 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므로 홀로 사는 노인들(특히 여성노인들)

의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소득보

장장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 과거 직업을 가졌던 남성노인들이나 일부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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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도 높은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난 

40-50년간의 노동시장의 구조를 돌이켜 보면, 연금혜

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가졌던 노

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지금의 여성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거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들었다. 그러

므로 제도적인 연금혜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이들

을 위한 소득보장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령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혹 실질적인 생계

의 보호수준은 높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동시에 취

업의사가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

하는 체계적인 조직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의 가사

노동을 인정하여 노년기에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

보호대상자 선정시에 외부조건과 더불어 부양의 질적 

조건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인 취업을 위한 인력은

행의 활성화 및 재교육 사업의 실질적 확대 해야 한다. 

정년제에 대한 조정 및 연금수령 방법에 대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3.1.4 사회적 욕구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하여 생활하여 온 노년층

은 자녀들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역할도 감소되면

서 자신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갖게 된다. 핵가족

화된 사회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도 최소한의 관계

로 제한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단절된 속에서 홀로 노

인들이 갖는 사회적 욕구는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발산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일어 난다. 즉 사회적 동

물인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 있

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

다. 대부분의 홀로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는 행동반경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

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도 적당한 여가활동 장소나 비용에 대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

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들의 무료하고 의미없는 일상생

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각종 여가관련 프로

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및 시행이 매우 필요하

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노인층의 사회적 

욕구를 채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홀로 노인을 위한 양

로원이나 요양원 증설한다. 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

다. 건강한 홀로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도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기존의 노인정 혹은 경로당에 대한 실용

적인 용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른 노년 집

단과는 달리 자칫하면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

에 제한적으로 생활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나 지역 단

체,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

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혀 성공적인 노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목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구조적 

측면, 신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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